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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완주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기념하여 완주군, 완주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완주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수)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례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가 있고, 대둔산에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전지가 있음으로 불구하고 그 위상에 걸맞는 기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온 완주의 동

학농민혁명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신순철 이사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완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

사와 과제’, 이병규 연구조사부장(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 방안’, 홍성덕 교수(전주대학교)의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 항

전지의 정비와 활용 방안’ 등 3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배항섭(성균관

대학교 교수), 김정호(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조법종(우석대학교 교수), 장순순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권요안(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규성(완주군의회 의원), 장

기재(완주군 학예연구사)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삼례의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는 마땅히 국

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는 새롭게 정비되고 활용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완주의 동학농민혁명이 새롭게 인식되고

완주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학술대회 초청장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학농민혁명기

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063-530-9430), 연구조사부 김지원(☎ 063-530- 

94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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